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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의
     말씀

이해하기 쉽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. 학자

들의 견해를 듣거나 이리저리 생각해 봐도 여전히 쉽지 않

을 때도 있습니다. 오늘 복음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. 세

상에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

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분열된 가족들 사이에 평화

를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닐지, 아니면 분열 뒤에 더 친밀

해진다는 말씀인지? 이런 의문들이 생겨납니다. 

복음 말씀은 ‘불’로 시작됩니다. 불은 성경에서 다양한 

상징으로 사용됩니다. 신구약 전체에서 찾을 수 있는 불은 

정의를 세우는 하느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. 또 

불은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령을 나타내기도 

합니다.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. 세례가 

이 세상에서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나

타내듯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

음을 의미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정의

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. 그

리고 예수님은 짓눌림에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죽

음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. 

루카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

게 선포합니다. “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, 땅

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!”(루카 2,14) 예수

님 탄생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영광이자 땅의 평화입니다. 

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평화가 아닌 분열을 말씀하십니다. 

이 분열은 종말론적인 심판과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

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 종말은 성경에서 빛이 없는 어둠이

나 멸망, 두렵고 무서운 사건으로 표현됩니다. 또 종말은 

전쟁이나 싸움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. 유다교의 전

승에는 종말이 오면 친한 친구들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게 

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.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분열

은 종말의 배경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의

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예수님의 세례로 표현되

는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왔습니다. 

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란 죄로 십자가형에 처

하길 바랐고, 또 다른 이들은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로, 구

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. 이런 상황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

도 바뀌지 않았습니다. 그분의 죽음은 사람들을 서로 갈라

놓았고,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, 가족들 안에서도 

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. 

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, 결과적으

로 그분의 삶과 죽음은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. 바

꾸어 말하자면,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서로 분열한 것과 같

습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, 그 진정한 평화는 믿

음 안에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

니다. 같은 평화를 말하지만 적어도 신앙인에게 평화는 하느

님 안에 바탕을 두는, 그 안에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. 그렇

기에 우리는 청합니다. “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.”

성내동성당은 2002년 9월 둔촌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둔촌동성당에 속해 있던 성내3동과 풍납동

성당에 속해 있던 성내1동 및 성내2동 지역 신자가 성내동성당의 구성원을 이루었습니다. 새 성당은 2007년 6월 축

복식과 함께 예수 성심께 봉헌되었으며, 성전 완공을 기념해 이루어진 대대적인 가두 선교를 통해 9월에는 296명

의 세례자가 탄생했습니다. 2002년 설립 초기 약 4천 명이었던(주일미사 참례 864명) 신자는 성전 건축과 함께 신자

들의 꾸준한 기도와 활동으로 지역 내 높은 복음화율을 올리고 있습니다. 김명중 시몬 신부  |  문화홍보국 차장

성내동성당 사진
 설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15길 58 종암동성당        성내동성당        신정3동성당

비 온 뒤에 굳는 땅처럼? 허규 베네딕토 신부  |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


